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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年 역사 ‘상하이회객청’ 개방

지난 주말 상하이 홍커우가 들썩

였다. 바로 ‘世界会客厅(세계회객청, 

The GrandHalls)’이다. 해방일보(解

放日报)에 따르면 지난 16일은 세계

회객청의 첫 대중 공개일이었다. 이 

세계회객청은 상하이 베이와이탄

의 가장 핵심 건물로 원래 비공개 

건물이었지만 6월 16일부터 개방을 

시작했다. 이미 6월 초부터 이 곳을 

가기 위해 중국인은 물론 외국인까

지 예약창이 오픈되자마자 몰렸다. 

세계회객청은 100년 역사를 지닌 

붉은색 벽돌로 지어진 건물로 총 3

개동으로 되어 있다. 과거 상하이의 

가장 찬란했던 국제무역항구의 영

광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이 건물은 

이제는 상하이와 세계가 대화하는 

새로운 장으로 재탄생했다. 총 건축

면적 9.9만 제곱미터인 이 곳은 7월

부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일

반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쾌적한 관

람 환경을 위해 1회 입장 가능 인원

은 약 25명으로 모든 입장팀마다 해

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약 1시간가

량의 관람체험에 입장객들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곳의 가장 큰 장점이자 자랑거

리는 바로 테라스에서 상하이 와이

탄의 전경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

다는 것. 루자주이 금융건물과 와이

탄의 옛건물을 한 곳에서 그대로 바

라볼 수 있어 관람객들이 앞다투어 

방문하기도 했다.

중국화, 유화, 조각, 서예, 촬영 등 

70여 개의 예술작품도 감상할 수 있

고 중국 최대 크기의 유리 다중매

체 아트월 ‘강남인상·녹수청산(江

南印象·绿水青山)’, 중국 최대 크기 

실내 풍경 유화인 ‘일출동해(日出东

海)’, 중국 최대 크기 꽃을 모티브로 

한 모자이크 기법 작품 ‘만원춘색   

(满园春色)’까지 ‘중국 최대’작품 3

점이 전시되어 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예약은 매월 

20일 경 세계회객청 웨이신 공식계

정에 올라온 공지사항을 기준으로 

예약한다.

● 虹口区北外滩路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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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와이탄 핵심건물, 上海 New핫플 추가 

매월 10일 예약, 1회 25명 입장 가능

中 인공지능 기업 4000개 돌파, 핵심 산업 규모 6000억元

宜山路역 ‘찜통’ 환승 통로 
시원해진다

상하이 5월 부동산价 0.6%↑
전국 유일 상승

上海 AI기업 348개… 5년새 2배 급증

10년만에 정비, 무빙워크 설치

[사진 출처=신화사(新华社)]

中 70개 도시 부동산 가격 공개

[사진 출처=상관신문(上观新闻)]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

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샨루   

(宜山路) 3,4,9호선 환승 통로가 

10년여 만에 드디어 변화한다.

19일 상관신문(上观新闻)에 

따르면 상하이 이산루 지하철 

역의 새로운 환승통로가 오는 6

월 22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무

빙워크, 에어컨 등의 설비를 비

롯해 평균 너비가 10미터로 기

존 통로보다 굉장히 쾌적해진다.

기존의 환승 통로는 그야말

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

운 곳이다. 겨울이 춥긴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계절은 여름

이다. 지난해 여름 야외 온도는 

38도였지만 환승 통로 안의 온

도는 무려 41도까지 높아진 것

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하 설계로 3단으로 이

루어져있는 이 환승통로에는 

무빙워크는 물론 엘리베이터까

지 마련되어 있어 통로를 이용

하는 모든 승객의 편안함을 최

우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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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동방재부망(东方财富

网)에 따르면 국가통계국에서 

2024년도 5월 중국 70개 도시

의 부동산 가격 데이터를 공개

했다. 데이터 결과 부동산 시장 

조정은 계속되고 있고 각 도시

별 일반 분양주택 판매 가격은 

전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선 도시 신축 주택 분양가

는 전월대비 0.7% 하락했다. 베

이징은 1.1%, 광저우는 1.4%, 선

전은 0.8% 하락한 반면 상하이

는 유일하게 0.6% 올랐다. 2,3

선 도시의 경우 전월 대비 각각 

0.7%, 0.8% 하락했고 하락폭은 

지난달보다 0.2%p 확대되었다. 

중고 주택의 경우 베이징은 

1.2%, 상하이 1.3%, 광저우 1.6%, 

선전 1% 등 1선도시는 평균 1.2% 

하락했다. 2선 도시의 경우 전월

대비 1% 하락했고 3선 도시는 

0.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선 도시 

신축 주택 분양가는 3.2% 하

락했다. 광저우와 선전은 8.3%, 

7.4%가 하락한 것과 반대로 상

하이는 4.5% 상승했다. 2,3선 도

시 역시 3.7%, 4.9%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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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공지능(AI) 기업 수가 

4000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

다. 20일부터 23일까지 중국 톈진에

서 개최되는 2024 세계 스마트 산

업 박람회에서 발표된 ‘중국 차세대 

인공지능 과학기술 산업 발전 보고

서 2024’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20

일 신경보(新京报)가 보도했다.

보고서는 “AI는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이자 산업 변혁의 중요한 추진력

과 전략적 기술이 됐다”며 “중국은 AI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인터

넷, 빅데이터, AI와 실제 경제와 깊은 

조화를 적극 추진하고 스마트 산업 

육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AI 핵심 산업 규모는 5784억 위안

(110조 2900억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13.9% 증가했다. 생성형 AI 기

업의 채용률은 15%로 시장 규모는 

약 14조 4000억 위안(27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스마트 칩, 대형 모델, 인

프라 및 운영 체제, 툴 체인, 딥러닝 

플랫폼, 응용 기술 등 AI 기술 시스

템과 산업 혁신 생태계, 그리고 기

업 연맹을 구축했으며 이는 산업 체

계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산업화 추

진을 지원하는 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편, 상하이 AI 산업 규모도 가

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20일 

상하이시 정부 뉴스 브리핑에서 천

제(陈杰) 상하이시 부시장은 상하

이 AI 산업 규모 이상급 기업은 지

난 2018년 183개에서 지난해 348개

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상하이 AI 산업 규모는 지난 2018

년 1340억 위안(25조 5600억원)에

서 지난해 3800억 위안(72조 4800

억원)까지 성장해 전국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희 기자


